
D.C 19

장서승부를걸겠다”고말했다. 

그간대표적인토종SW업체로서위상을떨쳤

던세중나모이지만때로는풍파에크게휘청거리

기도했다. 더욱이김사장은지난 2003년경

권 분쟁에 따른 내홍을 겪으면서 하락세를 타기

시작한것을안타까워했다. 이때여파로아직재

정분야에서적자구조가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. 

김상배사장은“기존경 진들의잘못된투자와

계속된내수경기침제에따라현재까지도어려움

을겪고있다”며“하지만올해를기점으로신제품

론칭, 해외수출강화등도약하기위한발판을마

련할수있을것”이라고자신감을보 다. 

실제로세중나모는올해들어기업용솔루션제

품군을확대하고모바일등신규사업을전략적으

로강화하는동시에나모웹에디터의해외수출을

적극추진해재도약의기틀을마련키로했다.  

이를 위해 세중나모는 현재 미국· 국·독

일·프랑스·대만·일본 등 세계 10여개국에 제

품을공급하고있는웹에디터외에도플래시제작

툴, 이미지편집툴등저작도구라인업을강화하

는등해외사업에전력투구한다는계획이다. 특히

모바일사업분야에서는올초12개의해외SW유

통망과협력체계를구축해콘텐츠배급인프라를

구축하는등정지작업을마무리했다. 

김 사장은“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

인정받기 힘든 국내시장에서는 수익을 보전하는

수준에서사업을진행하고진검승부는역시해외

시장”이라며“해외시장에서입지를강화하기위해

서나모웹에디터신제품의경우 문버전을먼저

개발하기도했다”고밝혔다. 

그는 또“그간 취약했던 고객지원을 강화하기

위해유럽루마니아에콜센터를설립하는등서비

스의질적향상에주력하고있다”며“입체적인시

장공략을통해서올해안에가시적인성과물을내

놓을것”이라고덧붙 다. 

양기석 기자·사진 이혜성 기자

중나모는95년창립이래토종웹저작

툴 업체로서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.

웹저작툴인나모웹에디터는이미전

세계10여개국가에수출해기술력을인정받고있

지요. 올해는기반기술인저작툴을기반으로신규

사업에적극매진하고있습니다.”

김상배세중나모인터랙티브사장은“10년동안

축적된웹기반제품개발기술력과7년동안쌓은

로벌마케팅노하우가세중나모의가장큰장점”

이라며“저작툴분야의기술력을바탕으로세계시

“저작툴외길10년
이젠해외서승부할터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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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중나모인터랙티브 김상배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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